
AI, 양자 얽힘에 더 단순한 접근법 시도를 유도하다

(2024.12.09.,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)

□ 인공지능으로 발견한 새로운 양자 얽힘 생성 방식

 ㅇ 국제 공동 연구팀이 인공지능(PyTheus)을 활용해 양자 얽힘을 생성하는 

단순한 방법을 개발함

  - 기존 방식에서는 초기 얽힘 상태, 복잡한 벨 상태 측정(Bell-state 

measurements), 보조 광자(ancillary photons) 탐지가 필수였으나, 새 

방법은 이를 생략 가능(Physical Review Letters)

  - 중국 난징대학과 독일 막스 플랑크 광과학 연구소 공동 연구로 수행

 ㅇ 기존 방식과의 차별점

  - (전통적 얽힘 생성 방식) 두 개의 독립된 얽힘 쌍에서 각 한 광자

를 선택해 벨 상태 측정을 수행해야 얽힘이 생성됨

  - 얽힘 교환(entanglement swapping) 방식은 복잡한 장비와 많은 자

원을 요구

  - (새로운 방식의 핵심) 광자의 경로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

어, 양자 얽힘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준비 작업과 측정을 단순화

  - 얽힘 생성에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조건들을 대폭 단순화함

 ㅇ 인공지능 PyTheus의 역할

  - (PyThues의 초기 목표) 기존 얽힘 교환 프로토콜 재발견하기 위

해 사용됨

  - (알고리즘의 새로운 발견) 얽힘 교환보다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

  - 예상치 못한 방법이 실험적으로도 타당함을 증명

  - 보조 광자의 전부를 탐지할 필요가 없어 자원 소모를 크게 줄이

는 잠재력을 가짐  



 ㅇ 실험 결과와 응용 가능성

  - (실험 결과) 얽힘 생성 소스나 복잡한 측정 장치 없이 광자 경로 

조정을 통해 얽힘 생성에 성공

  - 원격 양자 링크 구축을 간소화하고 다중 노드 양자 네트워크의 

확장성을 높일 가능성을 확인

  - (응용 가능성) 양자 통신: 보안 메시지 전송 및 분산 양자 컴퓨팅

에 기여

  - 양자 네트워크 설계: 자원 소모 감소 및 네트워크 구축 간소화

 ㅇ 한계와 미래 전망

  - (현재 한계) 환경적 노이즈, 장치 결함, 네트워크 길이 확장 등 

극복해야 할 과제 존재

  - (미래 전망) PyTheus와 같은 AI 도구는 양자 기술 개발에 중요한 

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
  - AI가 기존 방법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, 혁신적인 양

자 네트워크 설계에 기여할 가능성 있음

 ㅇ 결론

  -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가 복잡한 양자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

있는 잠재력을 확인

  - 새로운 얽힘 생성 방식을 양자 네트워크 및 정보 처리 기술의 효율성을 

크게 높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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